
 

 

 

 

 

 

 

 

 

 

 

 

 

 

 

 

 

 

 

 

 

 

 

 

 

 

 

 

 

 

 

 

 

 

 

 

 

 

 

 

 

 

 

 

 

 

 

 

 

 

 

 

 

 

 

 

 

 

 

 

 

 

 

 

 

 

 

 

 

 

 

 

 

 

 

 

 

 

 

 

 

 

 

 

 

 

 

 

 

 

 

 

 

 

 

제 139 호                                2009 년 5 월 29 일         금요일 

세계각국에서 “5.13”세계파룬따파일을 경축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러시아에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일본에서 

싱가포르에서 미국 보스턴에서 

스위스에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캐나다 토론토에서 



장백산천지              제 139 호                                            제 2 면 
 

 

 

 

 

 

 

 

 

 

 

 

 

 

 

 

 

 

 

 

 

 

 

 

 

 

 

 

 

 

 

 

 

 

 

 

 

 

 

 

 

 

 

 

 

 

 

 

 

 

 

 

 

 

 

 

 

 

 

 

 

 

 

 

 

 

 

 

 

 

 

 

 

 

 

 

 

 

 

 

 

 

 

 

 

 

 

 

 

 

 

 

 

 

 

 

 

 

 

 

 

 

 
캐나다에 거주하고있는 73 세 위씨할머니는 

1992 년에 결장암에 걸려 결장을 30cm 떼냈고 

1993 년에 결장을 전부 떼냈으며 1995 년에 자궁

암에 걸려 수술했으며 1996 년에 분문암에 걸려 

위분문을 떼냈다. 그리하여 그는 죽물을 조금만 

먹어도 소화되지 않고 배가 몹시 아파서 하루하

루 사는것이 죽기보다 못했다. 의사는 그가 극상 

해서 반년밖

에 살지 못한

다고 진단했

다.  

어느날, 

한 파룬궁수

련생이 위씨

할머니에게 

“전법륜”책을 

주면서 읽어보라고 권했다. “전법륜”책을 몇번 

열심히 통독한 위씨할머니는 사람생명의 래원과 

의의를 알게 되였고 “쩐,싼,런”을 수련하여 모든 

사욕을 버리고 남을 리해하고 돕는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모진 고통을 이겨가면

서 매일 법을 배우고 련공을 견지했다. 1 년후, 

그에게 기적이 나타났다. 처음에 참장을 1 분도 

하기 어려웠던것이 1 시간을 견지할수 있었고 집

안일도 할수 있게 되였으며 또한 밥과 채를 배불

리 먹을수 있었고 해바라기씨、호두씨、락화생 

등 딴딴한 음식물도 먹을수 있었다.  

3 가지 암에 걸려 4 번 대수술하고 위와 결장 

을 전부 떼

내여 죽음

의 변두리

에서 신음

하던 위씨

할머니는 

13 년이 지

난 오늘, 

모든 근심

과 번뇌를  

깡그리 털 

어버리고 건강한 몸으로 반본귀진의 수련길에서 

정진하고 있다. 기자가 채방할 때 그는 《13 년

전, “사형판결”을 받은 내가, 생명이 연장되여 지

금 건강히 살고있소. 이 기적은 나뿐만아니라 나

의 신변에 있는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나

고있소. 파룬따파를 수련하여 마음과 도덕이 제

고되고 신체가 건강하게 회복된 나는 힘을 다하

여 이 세상사람들에게 파룬따파의 아름다움을 알

려주겠소.》라고 감격해 말했다.  

박해

폭로 
연변박해소식 

명혜망에서 공포한 몇가지 통계수자 
 

중공은 인터넷을 극력 봉쇄하고 있지만 파

룬궁수련생들은 곤난을 극복하고 인터넷을  돌

파하는 소프트웨어로 명혜망과 련계하고 있다. 

1. 전국에 파룬궁수련생들이 자발적으로 꾸

린 자료점이 20 만개가 있다. 자료점과 명혜망을 

통해 파룬궁수련생 4 천만명이 서로 정보를 교류

하고 있다 

2. 10 년래, 명혜망에서 발표한 각종 수련문

장은 근 4 만편에 달하며 그중 절대다수는 중국

대륙의 수련생들이 쓴 것이다.  

3. 명혜망에서 발표한 중공의 박해사례는 

25 만 4 천건이다. 이것은 빙상일각에 불과하다.  

명혜망에서 공포한 이상의 통계수자는, 수

많은 중국대륙의 파룬궁수련생들이 중공의 모진 

박해속에서도 “쩐싼런”에 대한 신념을 저버리지 

않았으며 날따라 성숙 되고 장대해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표명한다. 

생 명 의 기 적  

참장을 한시간 견지. 

진상자료를 배포. 

■ 지난 4 월 29 일, 연길시파룬궁수련생 최홍화

(崔红花)、김영애(金英爱)、황미화(黄美花)、지

영숙(池英淑)은 장춘흑취자로교소에 압송되여 박

해를 받고 있다.  

■ 연길시파룬궁수련생 송수국(宋守国)과 그의 

안해는 지난 5 월 중순에 장춘시에서 악경들에게 

랍치되였다.  

■ 지난 5 월 14 일, 화룡시법원에서는 개정하여 

연길시파룬궁수련생 신전회(申全会)를 심리했다.

신전회 형님 신의가 동생을 위해  변호하겠다고 

신청하자 몇몇 악경들이 달려들어 그를 심판장에

서 끌어내여 작은 방에 가두었다. 법원에서 신전

회의 “죄증”을 선포할때 신전회가 《내가 쩐싼런

을 수련하여 좋은 사람이 되고 진상자료를 배포

한것은 위법이 아니다.》고  말하자 법관은 그의 

발언을 제지시켰다. 나중에 법관은 다음주 금요

일에 심리결과를 공포한다고 선포했다. 


